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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외곽지역(Outermost Regions)의 섬
: 역사와 관리를 중심으로

김 봉 철 l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한국유럽학회장, 법학박사

1. 서 설: EU의 초외곽지역과 관심의 필요성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통합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에 한정하지 않고, 유

럽 외부의 회원국 일부 지역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괄한다. 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174조와 제349조에서 회원국의 섬 영토와 초

외곽지역(Outermost Regions, OMR)을 명시하였다. 본토에서 떨어진 섬의 특성을 고려하여 EU

법에서 별개의 영토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초외곽지역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섬들인 경우가 많지만, 해당 지역이 

속한 국가는 정식 EU 회원국이다.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EU의 관세동맹, 단일시장, 공동의 법제 체

계에 포함된다. 한편 이들 EU의 초외곽지역은 고립된 지리적 위치, 협소한 시장 규모, 자연재해에 대

한 취약성, 그리고 교통 및 물류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EU 본토와는 다른 경제적 구조와 도전을 안

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농업, 어업, 관광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고용 불안정성과 경제 다변

화의 한계를 초래한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많아 EU 차원의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서, EU는 초외곽지역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맞춤형 지원이라는 도구를 운용한다. 유

럽지역개발기금(ERDF) 및 유럽사회기금(ESF)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농업,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곳에 특화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곳이 EU 

정책이 구현되는 실험장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7년에는 「초외곽지역에 대한 EU 전략 갱신」

이 발표되어, 이들 지역을 EU 정책의 주류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EU의 초외곽지역은 유럽 국가들의 대항해 시대와 식민제국주의 등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통

해서 형성된 것이며, 현재는 EU의 영토와 정치적 정체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통합성에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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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글은 EU의 초외곽지역에 포함되는 주요 대서양 섬들의 역사와 문화적 특

성을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더하여, 이 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곳에 대한 EU 차원

의 관리 정책도 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하고자 한다.

2. EU의 주요 초외곽지역

현재 초외곽지역에는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마요트, 레위니옹, 생마르탱과 같은 

프랑스령 지역, 스페인의 카나리아 제도, 그리고 포르투갈의 아조레스 및 마데이라 제도가 포함된

다.1) 일부의 예외도 있으나, EU의 초외곽지역에 포함되는 대부분 경우는 대서양의 섬과 제도이다. 

EU의 초외곽지역 중 프랑스령은 전 세계에 분포한다. 과들루프(Guadeloupe)와 마르티니크

(Martinique)는 카리브해의 소앤틸리스 제도에 위치하며, 남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에는 프랑스

령 기아나Guyane française)가 있다. 인도양의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에 있는 레위니옹(La 

Réunion)과 모잠비크 해협 마요트(Mayotte)는 해양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었다. 카리브

해 북동부의 생마르탱(Saint-Martin)은 섬의 북쪽이 프랑스령이며, 남쪽 절반은 네덜란드령인 신

트마르턴(Sint Maarten)이다. 이처럼 프랑스령 초외곽지역은 대서양, 인도양, 카리브해 등 다양한 

해양 공간에 걸쳐 분산되어 있어 EU의 지리적 외연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스페인의 영토인 카나리아 제도는 북서 아프리카 해안에서 가까운 대서양에 7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고대에는 원주민인 과란체족(Guanches)이 거주했으나, 15세기 말 카스티야 

왕국이 정복하고 신항로 개척 시대의 중간 기착지 및 사탕수수 재배지로 발전하면서 스페인에 통

합되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인근 지중해의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는 각각 15세기 포

르투갈과 스페인이 정복하였고 이후 스페인 영토로 편입되었다.2) 카나리아 제도는 EU의 초외곽지

역에 포함되지만, 세우타와 멜리야는 EU의 특별지역으로 일부 EU 규정의 적용이 제한된다.

포클랜드 제도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남부 해안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군도이

다.3) 포클랜드보다 더 남쪽에는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가 

1)	 임소라·양수영·박철용, “유럽의 섬 관리 제도와 관광정책: 스페인, 포르투갈 사례를 중심으로”, EU연구 제64호, 2022, 75면.

2)	 이곳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나 스페인의 자치도시로서 스페인 본토 법령이 전면 적용되는데, 국경과 이민 문제로 스페인과 

모로코 사이의 외교적 긴장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3)	 영국이 이 섬을 발견하고 상륙했을 당시 해군 재무담당관이었던 포클랜드 자작의 이름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에서는 프랑스식 명칭인 말루인 제도에서 비롯된 스페인어식 '말비나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2025년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해문(海文)과 인문(人文)의 관계: 인류세 시대의 바다와 섬 담론194

위치하며, 이는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간주된다. 세인트 헬

레나와 어센션섬은 남대서양 북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남아메리카보다 아프리카 대

륙에 더 가까운 섬들이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이 EU 회원국이었던 시절에는 이 섬들도 EU의 초외

곽지역에 포함되었다. 

포르투갈의 자치령인 마데이라(Região Autónoma da Madeira)와 아조레스(Região Autóno-

ma dos Açores)는 포르투갈 본토와 북아프리카로부터 서쪽 대서양에 있는 여러 섬(군도(群島) 또

는 제도(諸島), archipelago)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이 섬들은 15세기 초 포르투갈의 항해자들

에 의해 발견되어, 항해왕자 엔히크의 해양 정책에 따라 포르투갈 왕실의 직접 통제로 식민화되었

다. 이곳은 각각 사탕수수와 곡물, 목축 중심의 농업 경제를 형성하였으며, 대항해 시대에는 대서

양 무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발전하였다.4)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여러 국제 분쟁에

서 미국 등 외세가 군사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전통 농업의 쇠퇴, 자연재해,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주민이 해외로 이주하였다.5)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포르투갈이 민주화와 식민지 해체 과정을 거치며, 마데이라와 아조레

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자치지역으로 인정받았다. 포르투갈 헌법 제6조와 제225조는 이들 

지역이 단일국가 내 자치권을 갖는 정치·행정 단위임을 명시하며, 지리적·문화적 특성과 주민들의 자

치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두 제도는 자치정부를 설립하고 입

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았으며, 이는 주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자율적인 지역 개발 정책으로 이어

졌다. 특히 1986년 포르투갈의 EU 가입 이후, 이 두 제도는 EU의 초외곽지역으로 지정되었다.

3.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제174조와 제349조의 내용과

    EU의 특별지원정책

TFEU 제174조는 EU의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강화(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sion)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유럽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적, 사회적, 

영토적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4)	 특히 아조레스의 앙그라는 환승 및 보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스페인-포르투갈 합병과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군

사 요충지로 요새화되었다.

5)	 그러나 이민자 사회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고, 포경업이나 새로운 작물 재배 등을 통해 경제 생존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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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mote its overall harmonious development, the Union shall develop and 

pursue its actions leading to the strengthening of its economic, social and territorial cohe-

sion. In particular, the Union shall aim at reducing disparities between the levels of devel-

opment of the various regions and the backwardness of the least favoured regions...

이 조항은 회원국과 지역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반적 조항인데, 특히 산업구조 

전환 중인 지역,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산악지역, 도서 지역, 북극지역 등 불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닌 지역에 대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명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여러 장치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포용적 성장과 지역적 통합을 지원한다. 제174조는 초외곽지역의 개발 지원도 포함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화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는 제349조를 통해 다루어진다. 

Taking account of the structural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outermost regions... 

due to their remoteness, insularity, small size, difficult topography and climate, economic 

dependence on a few products... the Council... may adopt specific measures aimed, in 

particular, at laying down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the Treaties to those regions...

TFEU 제349조는 초외곽지역의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제약 요인을 인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EU 법령의 특수 적용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제약에

는 원거리성, 도서적 특성, 영토의 협소함, 열악한 지형과 기후, 일부 상품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

이 포함되며, 이는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EU 단일시장과의 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따

라서 이사회는 EU법의 일반원칙과 조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 무역, 세제, 국가보

조,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이 제349조는 초외곽지역

이 EU의 법적·정책적 틀 내에 통합되되, 차등적 적용과 맞춤형 유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실질적인 형평성과 통합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이들 지역이 EU 일반법의 적용과 경제정책의 구현에서 독자적이고 예외적인 지

위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EU는 브렉시트 이전에 STABEX(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 프

로그램6)을 통해서 수익 안정화 목적으로 포클랜드 제도를 포함한 대서양의 영국 영토 섬들에 약 

6)	 STABEX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 수출 소득의 하락에 대하여 EU가 보상 융자하는 제도이다. 1983년의 UNCT-

AD에서 개발도상국 측이 이 제도 창설을 요청하였으며, EU는 제3차 로메협정에서 코코아, 커피, 땅콩, 바나나, 철광석 등 49

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대 EU 수출 소득의 하락분에 대하여 EU가 융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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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은 농업 인프라와 지역 개발에 약 52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7) 이러한 조치에는 포르투갈 영

토인 마데이라와 아조레스 제도에 관세, 세제, 공공조달, 농업 및 어업 규제와 같은 공동정책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우선적인 재정지원으로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ESF), 결속기금(Cohesion Fund, CF) 등

의 보조율을 최대 85%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포함된다.

4. 구체적인 관리 및 지원 정책의 내용: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의 사례

포르투갈의 영토인 마데이라와 아조레스는 EU의 초외곽지역 관리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지이

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시장 규제 및 보조금 지급에 있

어 통합된 기준과 절차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는 지역 농업의 구조적 취

약성과 생산 환경의 제약을 고려하여 낙농업, 바나나, 포도 재배 등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맞춤형 

보조금이 허용된다.8) EU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 CFP)은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어획량 제한, 보존 조치 등 엄격한 규제를 특징으로 하지만, 마데이라와 아조레스 제도에서는 

전통 어업의 보호와 지역 어민 생계 보장을 위해 보다 탄력적인 어획량 할당 기준이 적용된다.9)

EU 환경정책은 폐기물 처리, 수질 보호, 대기 오염 저감 등 다수의 영역에서 엄격한 기준을 설

정하고 회원국에 적용하지만, 이 두 섬은 화산 지형, 해양성 기후, 물류·기술 인프라의 제약을 고려

하여 유예 기간을 설정하거나 점진적 이행을 허용하는 방식이 채택된다.10) EU 단일시장은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 통합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섬들은 지

리적 고립성과 제한된 시장 규모로 단일시장 규칙의 전면적 적용에 제약을 겪으므로, 일부 분야에

서는 자유시장 원칙의 예외로서 특정한 규제나 지역 보호 조치가 허용된다.

7)	 주민들은 EU 해외 영토 포럼에 참여하며 유럽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하였다.

8)	 이것은 농가 소득의 안정화와 지역의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EU가 유연한 정책 적용을 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9)	 이것은 소규모 연안 어업 중심의 구조를 반영한 조치로,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조화를 추구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10)	 �이것은 환경 보호라는 EU의 핵심 가치와 지역 여건 사이의 현실적인 조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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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정책과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 대한 특례 적용>

EU 정책 영역 일반 EU 적용 방식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 대한 특례

농업정책 시장 규제·보조금 공통 기준 지역 맞춤 농업 보조금

어업정책 어획량 할당 및 규제 엄격 적용 지역 어민 보호를 위한 탄력적 할당

환경정책 폐기물 처리·수질 등 EU 엄격 기준 일부 유예 혹은 단계적 적용

단일시장 규칙 국경 없는 자유로운 상품·서비스·노동 이동 보장
지리적 제약으로 완전한 자유시장 운영  

불가능: 일부 규제 유지

마데이라 제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금융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EU의 국가보조금 규제

에서 일부 제외되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Madeira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 MIBC)와 자

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의 기업은 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면세 보관 및 국제금융 특례 

조항 등 혜택을 얻는다. 아조레스 제도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에서 본토보다 인하된 세율을 적

용받으며, EU의 최저세율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정된다. 이는 해당 지역의 경제적 제약과 교통·물

류의 불리함을 극복하도록 배려하는 조치이다.

마데이라와 아조레스 제도는 EU의 European Green Deal과 REPowerEU 등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전환 정책의 실험장이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기후 중립성 달성을 위한 EU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이다. 마데이라 제도는 EU 차원의 ‘에너지 자립섬 프로젝트’를 통해

서 재생에너지 기반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고 있다.11) 아조

레스 제도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열 및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전

력 자급을 도모하고 친환경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12)

이 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EU의 범유럽 교통네트워크(Trans-European Transport Net-

work, TEN-T)의 주요 연계망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EU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

11)	 �마데이라의 Galomar 호텔은 100% 에너지 자립을 달성한 호텔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하였

다. 호텔은 태양열 집열기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연간 400MWh의 전력을 생산하며, 빗물 재활용, 회색수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15세기부터 시작된 마데이라의 레바다(Levada) 수로는 

현재 Socorridos 수력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여 섬 전체에 전력을 제공한다. EU는 이 수력 발전소의 현대화를 위해 4,500

만 유로를 투자하여 생산 용량을 38MW로 확대하였다. 이밖에 마데이라는 전기차 충전소를 50개소 이상 설치하여 교통 부

문의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2)	 �아조레스 제도는 São Miguel 및 Santa Maria 섬에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교통과 전력망의 탈탄소화를 추진하

는 H2AzoRE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잉여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H₂)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및 수

출하는 것인데, 특히, São Miguel 섬에서 생산된 수소를 Santa Maria 섬이나 마데이라로 수출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

다. 한편, Terceira 섬에서는 34개 유럽 파트너와 함께,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목표로 IANOS(IntegrAt-

ed SolutioNs for the DecarbOnization and Smartification of Islands)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마

트 가상 발전소(Virtual Power Plant)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하며, 전기차의 양방향 충전 기술(Vehicle-to-Grid, 

V2G)을 도입하여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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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 보조금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 및 해운 운임에 대한 운송 보조금이 허용되어 물류비용 

상승으로 인한 지역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공항과 항만 등 교통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여 지역 접근성과 물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다. 이러한 교통 보조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보전

을 넘어, 사회적 통합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유럽적 가치를 실현하는 실질적 수단이 된다.

5. 결 어: EU의 관리 및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러한 대서양의 EU 최외곽지역은 EU 및 회원국의 영토주권 확대, 안보 및 외교 전략, 경제 다

변화, 문화 정체성 유지, 그리고 정치 제도 실험의 장으로서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한

다. 이러한 위상은 다음과 같이 국제질서 속에서 EU와 회원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적

인 기제로 작용한다.

첫째, 영토주권의 확장이라는 해양 국가 정체성의 구현 측면에서, 이러한 섬들은 대서양에 위치

하여 EU와 회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을 확장시킨다. 이는 유

럽 국가들과 EU가 여전히 해양 관할국으로 활동하는 결정적 기반을 제공하며, 최근에는 대륙붕 연

장으로 국제적인 심해 자원 탐사와 개발권 확대를 모색하게 한다. 

둘째, 이곳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역할도 뚜렷하다. 예를 들어, 아조레스 제

도의 테세이라섬에 있는 라제스(Lajes) 공군기지는 미국과 NATO의 전략적 작전기지로서, 대서양 

항공 통제, 기후 및 해양 감시, 대잠수함 작전 등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마데이라는 북아프

리카 및 남대서양 국가들과의 외교적 연결점으로 기능한다. 

셋째, 이러한 공간은 경제적 다각화와 EU의 유럽통합을 구현하는 정책 실험의 공간이다. 농업

과 어업 부문에서는 본토와는 다른 작물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 다변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으로

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은 Europe Green Deal과 REPowerEU 정책의 실험지로 지

정되어, 여러 프로젝트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작

은 섬에서 대규모 정책을 실험’하는 정책 실험실인 셈이다. EU 차원에서는 이 기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넷째, 이러한 대서양의 섬들은 과거 해외 이주의 주요 출발지 또는 중간 기착지였으며, 노예무

역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시기도 있었다. 따라서 이곳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 및 디아스포라의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관련된 가치를 발견하고 보존하는 것은 여전

히 진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섯째, 정치적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의 실험모델로서 이곳을 주목할 

만하다. 많은 경우 독립적인 자치정부 운영으로 분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단일국가 체제 내에서의 다중 제도 실험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가능케 한다. EU와의 관계

에서는 EU 구조기금, 공공 인프라 개발, 사회복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토와 협력하는 정책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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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섬에서 태평양 섬으로
: 포르투갈 아소레스 및 마데이라 출신 노동자들의

초기 하와이 이주 역사와 배경

정 호 윤 l 국립부경대학교

I. 서론 

포르투갈은 유럽 최초의 해양국가로써 대항해시대의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 비록 다른 유럽의 

경쟁국 및 신흥세력의 뒤이은 출현으로 인해 비교적 짧은 전성기를 구가하는 데 그쳤으나, 1415

년 세우타(Ceuta) 정복을 시작으로 1999년 마카오의 중국 반환까지 포르투갈 제국이 무려 584년

이나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포르투갈이 가진 대항해시대에서의 상징성을 대변한다. 포르투갈은 

1488년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우 디아스(Bartolomeu Dias)부터, 국가적 

숙원이던 인도 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와 같은 걸출한 탐험가의 성지였

다. 이는 포르투갈 아비스 왕조의 항해왕자 엔리끄(Dom Enrique)의 대서양 탐사 개시이래 100

년이 채 안 된 기간 내에 이룬 결실이었다(최영수, 2006). 16세기 이후, 포르투갈은 신대륙, 아프

리카 및 아시아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의 식민지를 건설했다. 특히 인도의 고아(Goa)지역, 

마카오,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내 다수지역을 통치하며 대서양을 넘어 태평양지역에까지 영

향력을 확장하였다(Subrahmanyam, 1993). 

한편,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하와이는 영국의 항해가 제임스 쿡(James Cook)에 의해 1778년 처

음 발견된 이래 1789년 미국의 무역가 멧카프(Simon Metcalfe)를 위시하여 수많은 탐험가 및 투자

자들이 방문하게 되었다(Nordyke & Lee, 1989). 이후 하와이는 사탕수수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

면서 인구감소추세와 맞물려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세기 중엽 

이후, 동아시아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와이로의 이민행렬은 하와이를 다문화사회로 이끈 요

인 중 하나였다. 중국인의 경우 1852년부터 1899년 사이 약 46,000명의 이민자가 하와이로 입국했

으며(Glick, 1980), 일본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은 1868년에 시작되어 대규모의 인구가 하와이에 유

입되었다(Goto, 1968). 한인의 경우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의 공식이민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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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3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인도 하와이에 상당수 이주하였으며, 이에 연구자들은 아시아인

을 중심으로 한 하와이로의 이민사에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아시아인들의 대규모 하와이 유입의 물결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본 논문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이다. 포르투갈인들은 사탕수수 노동자로 1878년 9월 30일, 처

음으로 하와이에 이주하였고, 1913년까지 약 25,000명의 노동자가 입국하였다(이덕희, 2014).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공식이민보다 더 빨랐다. 

이 영향으로 1920년, 하와이 내 포르투갈인 인구는 약 27,000명을 기록하며 당시 하와이 인구(26

만 명)의 10% 이상을 차지하였다(조은정·송병건,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은 아시아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대중적·학술적 관심을 받지 못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

구들은 하와이로의 이민을 환태평양 이민사의 관점에 천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서양-태평양 하와

이 이민과 연계에 대한 연구물은 매우 드물다. 또한, 많은 역사가들은 그동안 포르투갈 항해의 역

사를 ‘정복’, ‘발견’, ‘탐험’, ‘해상무역’, ‘노예무역’과 같은 ‘정복의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해왔다. 

이처럼, 정복자로서의 포르투갈이 하와이에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계약노동자로 변모한 역사적 

사실은 매우 흥미로우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물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고는 포르투갈인

들은 왜 하와이를 이민대상지로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이 포르투갈인들의 하와이 이민을 추

동하였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고자 한다.

II.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인 이민(1878-1913)의 역사 

이덕희(2014)에 따르면, 포르투갈인들은 임금 계약노동자로 1878년 9월 30일, 공식적으로 처

음 하와이에 이주하였고, 그 이래 1913년까지 약 25,000명의 노동자가 유입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빨랐으며 이는 일본인과 한인의 

하와이 공식이민보다 더 앞섰다는 점이다. 당시 인구센서스를 살펴보면 공식이민 시작 직전인 

1878년 하와이에 거주하는 포르투갈인은 43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포르투갈의 아

조레스(Azores)나 마데이라(Madeira)섬 출신으로 포경선(whaling ship)을 이용해 하와이에 도

착했다고 전해진다(Rodgers, 1891).

하와이 사탕수수농민협회(Hawaiian Sugar Planters’ Association)는 1878년 마데이라로부

터 첫 번째 계약노동자를 받아들였으며, 2년 뒤인 1880년 아조레스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시작되

었다. 1878년 9월 30일, Priscilla호를 탄 120명의 포르투갈 이민자가 호놀룰루에 도착하였으며, 

이중 60명이 남성, 22명이 여성, 그리고 나머지 38명은 아이들이었다(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그 이후 1878년부터 1888년 사이, 10년간 약 11,000명의 포르투갈인이 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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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입국하였다. 1882년부터 제반 비용상의 문제로 포르투갈 계약노동자들의 입국이 잠시 중단

되기도 하였으나, 사탕수수 산업계의 반발로 곧 재개되며 1913년까지 약 13,000명의 포르투갈 노

동자들이 하와이에 도착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아소레스와 마데이라에서 건너왔으며, 포르투갈 본

토의 인구 또한 이주하였다(Caldeira, 2010). 이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에 거주하던 포르투갈

인 및 우루과이 몬테비데오(Montevideo)의 포르투갈인 커뮤니티에서도 비록 소수지만 하와이로 

이주하였다(Curammeng, 2018).

많은 중국인, 일본인 및 한국인 계약노동 이민자들이 독신 남성이었던 반면, 포르투갈 이민자들

은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하는 가족 단위의 이민이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 하와이의 농

장주들은 안정성 측면에서 포르투갈인을 선호하기도 했다(Coman, 1903). 이는 포르투갈인의 하

와이행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으며 이로 인해 당시 하와이 내 포르투갈 인구가 점증세를 기록하

게 되었다.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 1900-1920년 사이 포르투갈인의 남녀 성비를 보면 거의 동

일하나, 중국인, 일본인 및 한국인의 경우 성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1900, 1910, 1920년 하와이 내 포르투갈 인구는 각각 13,272명, 22,301명, 그리고 27,002명으

로 확인되며, 이는 외국인 이민자 가운데 일본인 다음으로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이다. 1910년과 

1920년 기준, 하와이 내 포르투갈 인구 비중은 각각 11.6%와 10.6%였다.

<표 1> 하와이의 인구, 1900-1920

1900 1910 1920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원주민 15,642 14,157 29,799 13,439 12,602 26,041 11,990 11,733 23,723

백인계 3,460 3,439 6,899 4,438 4,334 8,772 5,528 5,544 11,072

아시아계 1,558 1,400 2,958 1,812 1,922 3,734 3,524 3,431 6,955

포르투갈인 9,785 8,487 13,272 11,571 10,730 22,301 13,737 13,265 27,002

푸에르토리

코인
- - - 2,878 2,012 4,890 3,133 2,469 5,602

스페인인 - - - 1,078 912 1,990 1,326 1,104 2,430

기타백인 5,699 2,848 8,547 9,255 5,612 14,867 12,309 7,399 19,708

중국인 22,296 3,471 25,767 17,148 4,526 21,674 16,197 7,310 23,507

일본인 47,508 13,603 61,111 54,784 24,891 79,675 62,644 46,630 109,274

한국인 - - - 3,931 602 4,533 3,498 1,452 4,950

기타 421 227 648 2,765 667 3,432 17,260 4,429 21,689

합계 106,369 47,632 154,001 123,099 68,810 191,909 151,146 104,766 255,912

출처: 송병건·조은정(2011: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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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계약노동자로 일하게 된 포르투갈인들은 주로 플랜테이션 회사가 

제공하는 캠프 내 독립적인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대체로 한 캠프에는 5-6개 단위의 가족이 거

주하였다고 전해진다. 포르투갈을 떠나 하와이로 오기까지 한배를 탔던 가족들은 같은 캠프에 배

치되어 서로 우호적이고 사교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서 농업에 종사하

다 하와이에 이민을 온 포르투갈인들은 대부분 사탕수수 농업에 잘 적응하였으나, 농사 경험이 없

었던 몇몇 포르투갈인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경우, 사려가 깊은 농장 관리인들은 계약 기

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농업 대신 다른 재능을 가진 포르투갈인들을 해당 직군으로 이직할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고 전해진다. 한편,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인들은 몇몇 개의 우호적인 지역사회 단

체를 결성하였고 대부분의 포르투갈인 남성은 그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경

제적·사회적으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을 시 도움을 제공하는 협력적 조직이었다(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하와이 원주민들은 포르투갈인 이민자들을 푸키키(Pukikī)라 불렀다. 이들은 이민 초기부터 가

족 단위를 매우 중요시하는 남유럽적, 로마카톨릭적 가치를 고수하였다.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고, 

그 권위가 유지되는 가부장적 가족 양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져 하와이

에 거주 중인 포르투갈계 인구의 대부분은 여전히 카톨릭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McDer-

mott, Tseng & Maretzki, 1980).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의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은 비단 종교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넛의 일종인 말라사다(Malasada)는 마데이라와 

아조레스에서 건너온 포르투갈인에 의해 소개되어 현재 하와이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 이외에도 포르투갈식 콩죽(bean soup), 포르투게스 소세지(Portuguse sausage)등이 오

늘날까지 하와이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포르투게스 소세지는 현지화(local-

ized)되어 화와이 맥도날드의 아침식사 메뉴로 쌀밥과 함께 제공되며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

다(Bastos, 2018).

현재 하와이 음악문화의 핵심축을 구성하는 우쿨렐레(Ukulele) 또한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

에 소개한 것이다. 우쿨렐레는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에서 연주된 브라기냐(Braguinha)에서 유래한 

것으로, 처음 하와이에 브라기냐를 소개한 인물은 1879년 하와이에 이주한 마누엘 누네스(Manuel 

Nunes), 아우구스투 디아스(Augusto Dias), 그리고 주제 두 에스피리투 산투(José do Espírito 

Santo)로 알려져 있다(King & Tranquada, 2003). 우쿨렐레는 하와이 원주민어로, 그 의미는 ‘작은 

벼룩’이며 이는 우쿨렐레 연주자들이 작은 악기를 들고 통통 튀며 연주하는 모습에서 붙여진 이름이

다. 하와이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1879)가 제공하는 당시 신문기사 아카이브에 따

르면, 최근 도착한 마데이라 사람들이 기타보다 작은 이상한 악기를 가지고 밤마다 길거리에서 콘서

트를 연상시키는 공연을 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포르투갈인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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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이민은 1878년 이후 광범위하게 진행되며 역사적 의미를 남겼으며, 이들이 남긴 사회·문화적 

유산은 현재 하와이의 문화적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Ⅲ.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 요인

상술한 바와 같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하와이로 이주한 포르투갈인들은 주로 마

데이라 및 아소레스 섬 출신이 대다수였다. 당시 마데이라는 사탕수수 단일작물경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병해충의 발생으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경제의 근간을 흔들

었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졌다. 또한 아래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당시 아소레스와 포르투갈 본

토의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열악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브라질로 이주했

다. 하지만, 브라질에는 당시 치명적인 황열병이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던 많은 사람

들은 브라질의 대안으로 하와이를 선택했다. 게다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포르투갈의 부족한 공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앞으로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희박하다고 믿었다. 당시 포르투갈에

서는 공공교육이 부재한 상황이었고, 근대적 공교육제도는 1907년에 이르러서야 마련되었다. 하

지만 당시 하와이는 공공교육을 8학년까지 제공하고 있었으며, 하와이 플랜테이션 측에서 포르투

갈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포르투갈인들이 하와이로 이주

한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젊은 남성 또한 이민을 징병의 부담에서 탈피할 기회로 인식하였다

(Portuguese Historical Museum, n.d.). 

또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1877년 하와이 이민국으로부터 받은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가족을 부

양하기에 매우 합리적이었던 것 또한 이민의 또 다른 요인이었다. 이 계약 조건은 1882년 포르투

갈 정부와 하와이의 칼라카우아(Kalakaua) 국왕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이 표준계약서에

는 하와이 입국까지의 제반 여행경비, 36개월의 계약기간, 월 근무일수 26일, 하루 10시간 근무, 

정원 공간을 갖춘 적절한 주거시설, 일일 식량 배급, 10달러의 월급 및 무료 의료 및 의약품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Coman, 1903; 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이처럼 포르투갈

의 열악한 경제적 조건, 공교육의 부재, 징병부담에서의 탈출, 합리적 노동조건의 제시와 더 나은 

삶을 위한 포르투갈인의 합리적 선택이 하와이행을 추동한 주요 요인이었다.

당시 하와이는 이민대상지로 매우 적절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 여러 조건들 가운데, 하와이의 대

(對)캘리포니아 사탕수수 수출 증가가 해당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이는 곧 사탕수수 농장에

서 노동력의 수요를 증대시켰다(Kuykendall, 1967). 반면, 당시 하와이의 원주민 수는 서구권 국

가와의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홍역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 급감하였고, 이에 노동력의 부족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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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었다. 결국 하와이는 1852년 첫 번째로 중국 노동자들의 이민을 활용하기 시작했다(Co-

man, 1903).

이처럼 하와이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으로 1878년 하와이 인구의 10%를 차

지할 정도로 중국인 노동자의 대규모 유입이 이루어졌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은 숙련된 기술로 

노동에 열심히 임했으나, 종종 도박, 매춘 및 아편 흡연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하와이 당국은 대체 노

동자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당시 하와이는 중국인 혹은 다른 아시아 출신 이민자에게 제

공되지 않았던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유럽인들의 이민을 받기를 

원하기 시작하였다(Coman, 1903; 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 요인 중 하나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의 

적합성에 대한 추천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1876년, Jacinto Pereira라는 주하와이 포르

투갈 영사는 1876년 하와이 사탕수수농민협회에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및 아소레스 섬 주민들이

야말로 믿을만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라 역설했다(Thrum, 1886). 이는 마데이라와 아

소레스가 하와이와 매우 비슷한 기후를 갖고 있었으며, 당시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지난 400년간 

사탕수수 농업이 경제의 핵심축이었던 탓에 대다수의 마데이라 및 아소레스 주민들이 농업의 경

험이 풍부했기 때문이었다(Coman, 1903). 이에 하와이 정부는 과거 하와이에 거주하다 마데이라

로 이주한 독일 출신의 Hillebrand 박사에게 서신을 보내 포르투갈인의 노동이민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데, 당시 Hillebrand 박사는 마데이라와 아소레스 사람들 만큼 바람직한 자원은 없다고 주

장했다. 그들은 특유의 정직성, 근면 성실성 및 평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다 하와이의 기후에 

매우 잘 적응할 것임을 강조했다(Kuykendall, 1967). 이에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이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고, Hillebrand 박사는 이민자 모집 등을 위시한 이민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포르투갈의 배출요인과 하와이의 흡인요인이 어우러져 1878년부터 포르투갈인의 하와

이 이민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대우 조건은 타국 출신 노동자보다 우위에 있었다.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포르투갈인들의 월평균 임금이 타국 출신의 이민자보다 높았다는 점에

서 그들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 절에서도 기술했듯 합리적 계약조건

과 함께 심지어 이민자들에게 매일 1.5파운드의 쌀, 1.5파운드의 쇠고기 혹은 생선, 1.5파운드의 

야채와 1/3 온스의 차(tea)까지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McDermott, Tseng & Maretzki, 1980). 

이는 포르투갈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Bastos(2018)는 하와이 당국에서 왜 그렇게까

지 포르투갈인에게 더 좋은 계약을 제시했고, 하와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나라가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동반하며 이민 오는 그들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였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가 없으며, 이는 향후 더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기 논의를 종합하면, 하와이의 주 흡인요인은 사탕수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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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불

만족과 그로 인한 대안으로 유럽 출신의 이민자 선호현상, Pereira와 Hillebrand의 포르투갈인 이

민 적극 추천 등과 같은 요소를 들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초기 하와이 이민에 대한 기존연구의 대부분이 아시아인들의 대규모 유입에 대한 설

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인의 하

와이 이민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민의 역사와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1878년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이 시작된 이래 1913년까지 약 25,000명의 계약노동자

들이 입국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1920년 하와이 인구대비 포르투갈인의 비율은 10% 이상을 기록

하였다.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공식이민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일본인과 한국인의 공식이민보

다 더 빨랐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포르투갈인들은 이민 초기부터 남유럽적·로마카톨릭적 가치

를 고수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은 현재 하와이에 거주 중인 포르투갈계 인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초기 하와이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하와이의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은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음식, 

우쿨렐레를 위시한 음악 분야까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남긴 각종 유산은 하와이의 

문화적 다양성에 공헌하였다.

이러한 포르투갈인의 비교적 대규모 하와이 초기이민은 포르트갈의 배출요인과 하와이의 흡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었다. 특히, 당시 마데이라와 아소레스의 경제위기, 공교육의 부재, 징

병제 회피, 및 하와이 플랜테이션측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합리적 노동조건의 제시와 같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 포르투갈인의 하와이 이민을 추동한 주요 요인이었음을 제시하였다. 이

와 더불어 하와이의 주 흡인요인은 사탕수수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의 증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인구의 급감과 노동력 부족 현상, 1인 가구가 대다수였던 중국 노동자들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불만족과 그로 인한 유럽 출신의 이민자 선호현상, Pereira와 Hillebrand의 포르투

갈인 이민 적극 추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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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가르쳐주는 인문(人文)의 지혜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산호 -

임 지 영 l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트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 바다와 인간

보티첼리의 1485년 작(作) <비너스의 탄생>에서 여신 비너스는 해안가로 밀려든 파도의 거품 

위에 떠 있는 조개껍데기 위에 맨몸으로 서 있다.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바람을 맞으며 해안가에 상

륙하는 찰나의 비너스에게 봄의 여신은 꽃이 수놓인 외투를 건네준다. 비너스는 바다로부터 생명

을 부여받아 사랑하는 마음과 신체적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여신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바

다는 인간의 기원이고 생명의 원천이며 사랑과 미의 덕성을 심어주는 절대성을 상징한다고 해도 

억지는 아닐 성싶다. 

출처 : 프랑스 정부 (허용 자료 mer.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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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바다 앞에서 생기를 얻고, 내 안의 봄의 태동을 느끼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회복한다. 생명을 얻은 인간은 이때 자연, 하늘, 바다, 인간 하나하나를 감각적으로 포착한다. 그제

야 비로소 인간의 말은 시가 되고 생각은 삶의 의미를 일깨우는 지혜가 된다. 바다는 언제나 인간 

안에 존재하여 삶의 생기를 점화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도록 해 준다. 바다는 이렇게 

“또 다른 나(Alter Ego)”이다.

그런데 바다는 어느 사이부터 문명의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바다에 대한 윤리적 책임

과 의무를 요구하는 타자(Other)로 존재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2025년을 ‘해양의 해’로 지정하고 코

스타리카와 공동으로 지난 6월 ‘제3차 유엔해양회의(UNOC: UN Ocean Conference)’를 니스와 모

나코에서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국제사회는 ‘해양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한 긴급 행동 지원’이라

는 주제로 수중생명보호(SDG 14)(해양 생태계 보존)에 관한 논의와 주요 안건을 채택했다.1) 

2. 세계적인 해양 강국 프랑스

프랑스는 세계 2위 해양 국가이다. 5대양에 걸쳐 해외 영토(Outre-mer : La Martinique, La 

Guadeloupe, Saint Martin, Saint-Pierre-et-Miquelon, Saint Barthélemy, La Guyane, La 

réunion, Mayotte, La Polynésie; La nouvelle Calédonie, Wallis et Futuna)가 존재하고 프랑

스 경제수역2)의 97%를 차지한다.

 

지역 예시 설명

카리브해 마르티니크, 과들루프, 생마르탱 DROM (본토와 동일한 법 적용)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유일한 남미 EU 영토, 유럽 우주센터 

인도양 레위니옹, 마요트 아프리카 인근 섬들

태평양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누벨칼레도니 문화·언어 다양성 풍부

남극·해양 프랑스 남극 남방령(TAAF) 인구는 없지만 EEZ 확보 

1)	 Third UN Ocean Conference (UNOC3) (Nice, 9-13 June 2025)

     https://onu.delegfrance.org/third-un-ocean-conference-unoc3-nice-9-13-june-2025

2)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국제연합협약(UNCLOS)에 근거해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을 가

리킨다. 유엔 해양법에 의해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 수산 및 광물자원 개발 권리를 가지고 자원

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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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 정복 

15세기 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개막한 대항해 시대는 신항로와 식민지 개척의 경쟁적 양태로 

전개되었다. 17세기부터 시작한 프랑스의 대항해는 19세기 말에 이르자 알제리, 세네갈, 인도차

이나(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등 5대양 6대주의 광범위한 식민지를 

확보하였다. 그 결과 영국 다음으로 드넓은 식민 영토를 거느리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탈식민지화

(1945~1970년대)가 진행되고 대부분의 프랑스 식민지는 독립했으나 몇몇 지역은 프랑스와의 정

치적 연합을 택하거나 프랑스령으로 남았다. 세계 2위의 해양 국가의 풍요를 거머쥔 배경에는 인

간과 자연을 정복한 유럽의 오만한 지배 의식과 폭력 행위가 있었다. 

인간이 자연과 타 문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에 한껏 불을 지핀 것은 19세기 과학 기술주의

의 급격한 발달 때문이다. 과학 지식이 전쟁 무기 개발에 적극 활용되고 유럽 대륙의 빈번한 전쟁 

발발은 무력 지배에 의한 폭력성을 인간의 의식 세계에 안착시킨 것이다.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앞에 깨알 같은 인간의 윤리와 양심은 내팽개쳐지고, 자연 파괴와 인간 살해조차 쉽게 용인되는 현

실이 정상적 현상으로 수용되었다. 

도시적 삶은 그것대로 자연 파괴를 진행시켰다. 기계화 중심의 산업 구조 변화는 대량 생산에 따

르는 자연 파괴와 오염 물질을 발생시켰다. 공장의 검은 연기, 공기 중 먼지, 위생과 보건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된 독성 화학 물질, 그리고 도시의 쓰레기. 정치적 권위주의가 상승하고 경제 발전

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과학 만능주의 이데올로기는 인간에게 무해 

완벽한 자연 파괴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인간이 자연을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어떻게 파괴해 왔는지를 시간적 선상에서 톺아보면, 해양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1907-1964)의 『침묵의 봄(1962년)』 출간이 세상에 던진 충격은 최초로 

DDT 화약 물질의 유해성과 생태계 소멸을 알린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인지가 모든 일의 끝

에서 가장 뒤늦게 찾아오는 것임을 확인시킨 데 있지 않은지 재정의해 볼 일이다. 

4. 지구 남반구의 끝, 폴리네시아 

폴리네시아는 타히티, 보라보라, 모레아 등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남태평양 바다의 

프랑스령 제도이다. 지구 남반구 폴리네시아의 자연은 프랑스의 정책적 딜레마 속에서 다양한 전

략적 이용 실태를 보여준다. 우선 폴리네시아의 바다는 군사 기지가 운용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

다. 폴리네시아 바다는 프랑스의 군사적 영향력을 전 세계에서 확보하는 물길이 된다. 둘째 폴리네

시아의 바다는 과학 연구 및 기후 연구의 산실로 이용된다. 프랑스는 극지방·열대 해양 연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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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세계적인 과학 기술 연구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한다.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선

진국들의 앞선 과학 연구 경쟁은 해양 자원 확보와 지구 보존의 이중 과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폴리네시아의 바다 생태계에 허용한 과학 기술 현상은 단연코 문제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무려 30년간 국제적 제제 없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전적으로 부응하는 

핵실험을 폴로네시아 무루로아와 팡가타우파에서 실시했다. 인류에게 핵 원전의 공포를 알게 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인간은 인간이 자연에 가한 패

악의 재앙을 여전히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반윤리적, 반친환경적 폴리네시아 생태계 운용은 

이제 인간에게 자연 파괴의 잔혹한 결과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산호의 구조 요청이 시작되었

기 때문이다. 인간에 의해 오염되고 방해받을 수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고 믿고 싶었던 지구의 가

장 고립된 폴리네시아 바다에서 자연 파괴의 이상 징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꺼림칙한 낭

패감을 준다. 천연 자연의 마지막 보루, 태평양의 깊은 바다가 최소한 인간의 패악에서 안전할 것

이라는 인간 편의 위주의 생각을 조롱이나 하듯.

5. 산호 백화현상 

산호 백화현상은 산호 색깔이 하얗게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산호 백화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해

수의 온도 상승이다. 지구의 기후 변화는 해수면과 수온을 상승시켰다.

폴리네시아의 산호 상태는 인간 활동에서 위협받는다. 관광지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화학성 물

질의 바다 유입은 산호 자연 서식지를 오염시킨다. 이 수질 오염의 문제는 섬 내륙의 부족한 식수 

및 담수를 더욱 고갈시켜 생수 구입이 일반적 상황이 되었고, 이것은 정부와 주민 간 갈등 관계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섬 주민들의 어업 생계와 식량 안보에도 문제를 유발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고는 정부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일으키는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었다.

요컨대 폴리네시아의 바다 오염은 산호초와 열대우림의 병적 질환 상태를 가져왔고 인간들의 식

량 및 생계 수단을 위협한다. 우리는 이제 바다와 인간의 동시적 아비규환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

고 산호의 고통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시와 인간의 행위 규제를 요청했다.

6. 폴리네시아 수중 생명 보호 대책 

지난 6월 제3차 유엔해양회의(UNOC)에서 폴리네시아 산호초 파괴를 우려한 수중생명보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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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확정하였다. 기후 회복력 향상을 목표로 한 ‘폴리네시아 기후 계획(PCPF)’3)이 그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가장 우선적 사항은 해양보호구역의 확대이다. 폴리네시아에는 2006년 

유네스코 지정 “파카라바(Fakarava) 생물권 보호구역”이 있다. 고유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에서 산

호, 물고기, 조류 등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관리되고 있다. 이번 기후 계획에서는 지역적 전통적 방

식을 활용하는 자원보호 정책도 채택했다. 라후이 제도에서 실시하는 특정 기간 어업을 금지하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지구 기후 회복력 증진에 기여할 취지이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가 직접 자연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 해양보호구역 확대, 환경 법규 시행 등은 해당 지역이나 단일 국가에 제한

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폴리네시아 기후 계획(PCPF)은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과 지혜를 동원하

여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마련한다. 자연환경 보호란 프랑스 정부, ‘프랑스 산호 보호

를 위한 행동(IFRECO: RInitiative Française pour les Récifs Coralliens)’4), 폴리네시아 지역 

환경국(DIREN), 국제 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서만 이 지구적 자연보호 계획이 가능한 것이다. 

7. 바다의 인문(人文)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Lévi-Strauss, 1908-2009)는 유럽 사회에 의해 주도되

는 근대 문명을 비판하며 문명 관찰지 『슬픈 열대(1955년)』를 썼다. 그는 문명에 대한 환멸감을, 그

가 사망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자연과 문화 이론을 확립시켰다. 인간성 확립의 미명 하에 

자연 파괴와 타 문화를 말살하는 근대 문명의 지배는 레비스트로스에게 인간성 파괴의 제일 요인이

었다. 레비스트로스가 『슬픈 열대』의 배경이 된 브라질 아열대 기후 아마존이 아닌 남태평양 아열대 

기후 폴리네시아의 깊은 심해로 들어갔다면, 그의 철학적, 예술적, 문학적 성찰력에 비추어 보아, 그

는 틀림없이 바다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의 미덕을 찬미하며 자연과 인류 공존을 서술했을 것이다. 바

다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인간성과 인류를 성찰했을 것이다.

나는 바다로 간다. 바다 앞에 섰다가 바다를 바라보고 다시 떠나온다. 그리고 다시금 바다를 찾을 

것이다. 바다는 타자로서, 즉 유물론적 실제의 대상으로서 언제나 그곳에 있다. 내가 바다를 보지 않

는 새에도 거대한 기계 장비가 해저를 뚫고 남이 뺏기라도 하는 듯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충

3)	 Plan d’actions pour la protection. Des récifs coralliens des outre-mer français
     �file:///C:/Users/oui30/Desktop/%ED%83%80%ED%9E%88%ED%8B%B0%ED%99%98%EA%B2%BD/plan%20d'ac-

tion%20pour%20la%20protection%20des%20recifs%20coralliens%20des%20outre%20mer%20francais.pdf

4)	 프랑스 본국과 해외 영토에 있는 산호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협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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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자원을 자연에서 발굴한다. 도시 문명은 갖은 오염 물질을 쉴 새 없이 바다로 흘려버린다. 수 

세기 동안 진행된 자연 파괴로 인해 나는 바다 앞에서 피해자가 되어 있으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

연 파괴로 획득된 문명의 이기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가해자가 되어 있다.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오묘한 억울함과 죄의식이 어느새 나의 운명처럼 주어졌다. 바다와 인간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폭력적인 악성 관계에서 나는 바다와 비너스의 예술적 관계에서만 위로받을 수 있을 뿐인가?

바다 속 산호초에 서식하는 조개는 진주를 품는다. 바다 밑 고요한 적막 속에서 칼슘과 단백질 

막이 겹겹이 층층이 쌓이면서 고즈넉이 어느새 겹이 된다. 표면이 말끔하고 둥글둥글한 모양의 바

다 진주가 완성될 때, 하늘의 빛을 받은 진줏빛이 드러난다. 바다는 자연의 신비한 법칙 속에서 스

스로 생명체를 만들어 내고, 바다가 내뱉은 진주는 인간에게 물질적 장신구의 가치가 아닌 드높은 

인간 정신의 지혜를 안겨 준다. 그것은 자연이 생명의 기원임을 아는 지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

끼는 지혜이다. 자연 개발과 물질만능의 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자연과 인류가 공존하

는 생명의 삶과 자연 운명 공동체로서의 인간성 회복이라는 지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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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 현대 국제법 역사의 기념비

Tomasz Wierbowski l EURAEXESS KOREA

1. 북극과 북극해의 문제들

북극지역의 범위는 여러 목적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북극점과 북위 약 66

도 사이의 지역을 의미한다.1) 이곳은 혹독한 환경으로 인하여 최근까지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

는 범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및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 지역은 더 이상 접근하기 

불가능한 지역이 아닌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2) 이 공간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연결된 북극해

에 북극점이 있으며, 육지인 러시아, 유럽, 북미 대륙의 상부가 둘러싸고 있다. 따라서 북극해는 북

극지역의 중심을 차지하며 여러 대륙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북극해와 북극지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아오고 있는데,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기반

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서구의 문명이 진출한 이후 북극지역의 도시들은 열악한 환경 위에서 

탄생했고, 기존에 형성된 일부 도시 이외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은 전략상의 거점, 자원개발

의 거점, 과학연구 및 관측의 거점, 또는 소수민족의 거주지 등으로 흩어져있다. 특히 북극해의 섬

들은 북극지역의 지리적, 지형적, 기후적 특색을 고스란히 가진다.

이 지역은 다양한 광물과 동식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지역은 소수민족

들에게는 어업과 목축을 위한 터전이면서, 동시에 연구자들에게는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다. 연

구자들은 과학적 분석부터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관찰해

왔다. 정부와 기업들도 자원개발을 포함한 경제적 개발을 목적으로 북극지역에 많은 관심을 두고 

1)	 김봉철, “북극항로 협력 등 한-러 무역활성화 구축을 위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44권 제4호, 2019, 116면.

2)	 이용희, “북극 북서항로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7권 제4호, 2012,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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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북극지역에 속하는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지질조사가 

완료되어 2007년까지 400여 곳 이상의 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에서 284곳은 

육지라고 한다.3)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방문의 대상지가 되고 있

으며,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에 영토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나 전략을 추구

하였다. 그러나 최근 북극지역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러시아는 

민감한 사안이었던 북극에 인접한 지역의 영토와 영해에 관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면서 관할권을 주

장하고 있다.4) 유럽의 국가들은 오랫동안 북극지역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이와 같

은 러시아의 정책에 반발하며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집단적 대응을 하기도 한다. 북극지역의 중심

인 북극해는 이와 같은 북극의 여러 논제를 모두 포섭하는 공간이다. 

북극지역에 인접한 국가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을 실천하려는 노력

도 한다.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주체는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와 오염원의 북극권 이동, 북극해의 변화, 북

극지역 원주민의 보호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5) 

결과적으로 북극지역 8개국 국가들의 정치적 협력에 기초한 북극이사회 중심의 법제도, 북극지역 

국가의 국내법, 양자 또는 지역협정 등이 공존하는 것이다.6) 여전히 북극의 문제에 관한 규율체계

와 관련 규범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며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7) 

2. 북극해의 섬: 스발바르 제도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해에 스칸디나비아반도와 북극점 사이에 자리한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군

도(群島, Archipelago)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제도는 노르웨이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북극해에 위치하며, 주요 섬으로는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 노르데우스트란데(Nor-

daustlandet), 엣지아(Edgeøya) 등이 있다. 이 섬들의 총 면적은 약 61,000km²에 이르며, 대부분

3)	 이재성, “북극항로 및 북극권 자원 이용 전략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제38호, 2017, 131면.

4)	 노영돈·박원, “북극해항로 관련 러시아 법제의 최근동향”,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2011, 101-103면.

5)	 라미경,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한국시베리아연구』 제24권 제1호, 2020, 39면.

6)	 김민수, “북극 거버넌스와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해양정책연구』 제35권 제1호, 2020, 182면.

7)	 김기순, “남극과 북극의 법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55권 제1호, 2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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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빙하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의 기후는 북극 해양성 기후로 분류되며, 연중 대부

분이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지만,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의 다른 북극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화하다.

이 제도의 존재는 1596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빌렘 바렌츠(Willem Barentsz)에 의해서 유럽 사

회에도 알려졌다. 이후 17세기부터는 북극해의 이 섬이 주로 고래잡이와 모피 무역, 광물 탐사 등

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18세기까지 주로 고래잡이 기지로 활용되었다. 20세기 초부

터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의 여러 국가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보다 경쟁적으로 스발바르 제

도를 활용하였고, 석탄 및 채광이 시작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섬에 정착하기 시작하였

다. 이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경제적 개발과 활용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스발바르 제도는 

지리적, 정치적, 생태적 측면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스발바르 제도의 위치와 구성>

이러한 관심은 국가들 사이의 영유권 주장과 갈등으로 이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Svalbard Treaty)’은 이러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곳에 대하여 노르웨이가 주권을 갖는 대신,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의 경제활동을 보

장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와 북극항로 개방, 자원 확보 문제 등과 맞물려 이곳의 전략적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이곳의 여러 섬에는 인간의 정착지가 존재하며, 러시아인 탄광촌과 과학 연

구를 위한 기지 등이 세워져 있다. 한국의 북극 ‘다산과학기지’도 스발바르 제도에 설치되었다.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지역이 가지는 특유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극곰, 바다코

끼리, 순록 등 다양한 극지 생물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국립공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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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간 활동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빠르게 반영하는 지역으로 지목되며, 빙하 후퇴, 해양 생태계 변화 등의 연구에 중요한 관측 지점

으로 활용된다. 특히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Global Seed Vault)’는 전 지구 생물다양성 보

존의 상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3. 스발바르 조약: 현대 국제법 역사의 기념비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한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제도가 무주지라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법

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서 1910년, 1912년, 1914년 세 차례에 걸쳐 노르웨이, 

스웨덴, 러시아가 참석하여 스발바르의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멈추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르사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에서,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국제법적 처리를 위해 파리에서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공식 명칭은 ‘스피츠베르겐의 지위를 규정하고 노르웨이에 주권을 부여하는 조약

(Treaty regulating the status of Spitsbergen and conferring the Sovereignty on Norway)

이며, 10개의 조항(Article)과 부속서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국제법이다. 이 조약은 국제법상 스발

바르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주권과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이 

조약에 근거하여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통치권을 얻게 되었다. 이후 1925년, 국내법인 ‘스발바르 

법’을 통해 공식적인 노르웨이 영토가 된다.

그러나 이 조약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통치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노르웨

이의 일반 국내법 전체가 이곳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스발바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노르웨이의 일부로서 스발바르 제도: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영토의 일부이며, 이 조약에 

의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노르웨이 정부가 통치한다.

- �과세: 노르웨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나, 이 세금은 모두 스발바르 제도에만 사용된다.

- 환경 보전: 노르웨이는 스발바르 환경을 존중하고 보존해야 한다. 

- �차별 금지: 모든 국가의 시민과 기업은 거주자가 될 수 있으며 모든 해양, 산업, 광업 또는 무

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스발바르 제도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거주자는 노르웨이 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정부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다.

- �군사 제한: 스발바르 제도는 해군기지를 포함하여 전쟁과 같은 목적으로 스발바르를 사용할 

수 없다.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던 1920년에는 미국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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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 스웨덴, 영국, 캐나다와 같은 영국 해외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남아프리카, 뉴질

랜드 14개의 국가가 최초 서명국이었다. 그러나 이 조약에는 1924년에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 그

리고 1925년에 독일과 중국도 가입하였다. 한국도 2012년에 참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스발바르 

조약에는 북극이사회 8개국(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캐나다, 핀란드) 

모두 조약 당사국이며, 북극이사회의 영구 옵서버 국가도 모두 이 조약의 당사국이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일부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은, 이제 40개

국 이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조약이 되었다. 이 조약을 근거로 서명국들은 평화롭고 

자유롭게 북극해의 이 섬을 활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러시아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은 분쟁의 

가능성을 제어하고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2010년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해에서의 

여러 영유권 분쟁을 스발바르 조약 사례를 적용하여 협상에 의한 양자조약(바렌츠협약)의 체결로 

평화롭게 마무리하기도 하였다.

4.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 섬이 가지는 의미

스발바르 제도는 북극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지리적 중요성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생태 보

전의 관점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이 가지는 상징성에 더하여 북극지역 고유의 기

후를 활용한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Global Seed Vault)’의 존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특히 

북극 항로의 개방과 에너지 자원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의 국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이 지

역은 그 상징성과 실질적 가치 모두를 내포하고 있다.

이 섬의 의미는 현대 국제법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스발바르 조약은 

유럽과 러시아가 참여하여 다자조약으로 확대되었으며, 현대 국제법 역사에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노르웨이를 포함한 여러 국가는 스발바르 제도를 

경제특구와 평화로운 비무장 지역으로 만들었다. 이 조약의 체결국은 스발바르 제도에서 평등하

게 경제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 권리를 이용하여 채굴 활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

나, 현재는 연구와 관광이 스발바르 제도의 추가적인 산업이 되었다.

따라서 스발바르 제도가 가지는 독특한 지리적 상황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그리고 현대 국제

법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는 매우 독특하다. 그러나 이 섬이 가지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상징

성은 최근 북극지역에서 팽창하고 있는 안보적 위기감으로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발

바르 조약에 체결된 100여 년 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제법 기준들은 이 조약의 해석에 

대한 갈등을 만드는 것도 현실이다. 예를 들어, 1982년 마련되어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

약(UNCLOS)은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 등 연안국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인정하므로 스발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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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권리가 스발바르 조약의 체결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확장될 여

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극해의 작은 군도인 이 스발바르 제도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국

제협력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북극 거버넌스 체계 형성에도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최근 한국 사회가 북극항로에 관한 많은 기대를 가지면서, 북극해의 스발

바르 제도 역시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최근 국제

사회에서 위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동시에 스발바르 조약의 체결국임을 자각한다면, 향후 이 섬을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이익만이 아닌, 국제사회 공영을 

위한 목적에서라도 관심과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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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현대화 이론과 지속 가능한 섬 개발
: GR-eco Islands 사례 분석

이 하 얀 l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연구교수

<요약>

본 연구는 그리스의 GR-eco Islands 프로젝트를 생태현대화 이론(Ecological Moderniza-

tion)의 틀에서 분석하고, 약한 EM과 강한 EM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정책적 요소와 성과를 평

가하였다. GR-eco Islands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정부, 민간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실행되는 점에서 생태현대화 이

론의 실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할키(Chalki), 아스티팔라이아(Astypalaia), 포로스(Poros) 세 

섬을 사례로 들어 프로젝트의 정책 설계, 실행 과정, 성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GR-eco Is-

lands 프로젝트는 강한 EM의 핵심 요소인 생태 중심적 접근,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적 개혁을 충

실히 반영하였으며,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자립 실현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제

적 협력의 부족, 데이터 접근성의 한계, 장기적 효과 평가의 미흡함 등 일부 한계점도 확인되었다.

1. 들어가며

환경문제가 글로벌 차원의 위기로 대두되면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표로 한 다양

한 이론적 접근법이 등장했다. 그중 생태현대화(Ecological Modernization, EM)는 1980년대 초 

등장한 이론으로,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통해 환경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

목받아 왔다(Mol and Sonnenfeld 2000). EM은 전통적인 환경 보호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와 생

태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이론은 국가의 개입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환경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 EM은 

단순히 환경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경제적 합리주의(economic rationalism)와는 달리, 생

태계의 보존과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한다. 

생태현대화 이론은 약한 EM과 강한 EM으로 구분되며, 이는 환경 정책의 접근 방식, 목표, 그리

고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약한 EM은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적 혁신에 중점을 두며, 
















